
<무기화학>

럭키 C A사업 신규참여 선언!
비료산업은 식량문제와 연계되는 농업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산업으로 암모니아·황산·인산 등 무

기화학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전형적인 장치산업이다. 

국내 비료산업은 울산 소재 동부화학(복합비료) 및 한국비료(요소)가 영남·강원지역에, 여천 소재

남해화학(복합비료·요소)이 호남·중부지역에 공급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료 내수는 연간 1 5 0만톤인데 비해 생산능력은 2 4 0만톤으로 내수의 6 0 %에 달하는 과잉 생산능력

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기업별 생산능력을 보면, 남해화학이 복합비료 1 3 6만톤, 요소 6 6만톤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

부화학과 한국비료가 각각 복합비료 4 8만톤, 요소 3 3만톤으로 남해화학 생산능력의 5 0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남해화학이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8월 비수기로 비료 생산실적 저조
9 4년 8월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비종별 생산실적은 황산암모늄이 7월대비 2.9% 증가한 4만7 7 0톤, 복합

비료가 5.2% 증가한 1 9만3 1 8 0톤, 황산가리가 132% 대폭 신장한 3 6 7 0톤에 반해 요소가 3.7% 감소한 6

만9 4 8톤, 인산단비가 6 6 . 1 %의 큰폭 감소세로 2 9 9 8톤이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7, 8월들어 비종별 생산실적이 저조해진 주요인으로는 비료산업과 농업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성수기인 2 / 4분기를 전환점으로 3 / 4분기부터 비수기로 전환되는 시장특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요소는 9 0년 월평균 생산량을 1 0 0으로 기준했을때 9 4년 2 / 4분기 107.1, 7월 88.6, 8월 8 5 . 3을 나타내

전형적인 비료산업 특성에 따라 비수기의 생산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요소의 경우 공업용에서 큰 수요증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용도 비료사용의 감소와 복합

비료로의 전환추세로 생산실적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비료는 9 0년 월평균 생산량을 1 0 0으로 기준했을때 9 4년 2 / 4분기 121.0, 7월 93.4, 8월 9 8 . 3을 기록

해 요소와 거의 유사한 비수기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황산암모늄은 9 0년 월평균 생산량

을 1 0 0으로 기준했을때 9 4년 2 / 4

분기 108.8, 7월 124.0, 8월 1 2 7 . 5를

보여 3 / 4분기 활황세가 이어질 조

짐이다. 

인산단비는 9 0년 월평균 생산량을

1 0 0으로 기준했을때 9 4년 2 / 4분기

138.7, 7월 69.4, 8월 2 3 . 5를 기록해

큰폭의 하락을 나타냈다. 따라서

당분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기에

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산가리는 9 0년 월평균 생산량을

1 0 0으로 기준했을때 9 4년 2 / 4분기

94.8, 7월 21.8, 8월 5 0 . 6으로 침체

기가 3 / 4분기에도 이어져 국면전환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협의 비료 인수가격은 8 6년이후 9 0년까지 인하됐으나 9 1년 원자재인 나프타 가격상승에 영

향을 받아 9 0년대비 20% 인상됐다. 92년에는 전기료 인상액에 의한 조정과 관련해 정체세를 보이다

9 3년들어 원료가격 상승 및 물류비용 추가 등에 따라 소폭 인상됐다. 

럭키, 12만톤규모 공장 건설계획

【그림1】비료 비종별 월별 생산지수( 1 9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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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액체 가성소다 덤핑제소문제는 지난 1 0월1 1일 화학기업·섬유기업·수입기

업 대표 등 3자대표들을 소집,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에 따르면 액체 가성소다의 반덤핑제소를 둘러싼 생산기업과 소비기업간의 마찰이 최근까지

표면위로 부상해 왔다.

물의를 빚고 있는 액체 가성소다의 합의점은 덤핑수입 예비판정에 대해 수입기업이 중국산 수입량

을 연간 5만톤으로 제한하는 반면 생산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대한 제소를 철회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국내 가성소다 시장 환경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럭키가 9 6년초 완공을 목표로

연간 1 2만톤 규모 가성소다 및 염소 공장 건설계획을 추진중이여서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럭키가 C A공장을 신규로 건설하게 된 배경은 P V C의 기초원료인 염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것으

로 풀이되는데, 94년초 톤당 6 3 0달러하던 PVC 국제가격이 1 0월기준 9 0 0달러 이상으로 오른것과

PVC 신·증설에 대비, 저가의 염소 공급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럭키는 아사히글라스, 다우케미칼, 우데 등과 기술도입 관련 협의를 추진중인데 기술도입

선이 확정되면 상공자원부에 기술도입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자원부의 승인이 나는데로 여천공단에 C A공장을 착공해 늦어도 9 6년 상반기 이전에는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소다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성소다 생산은 9 3년 월평균 생산량 4만2 0 5 4톤을 기준으로 볼때 9 4

년1월 105.2, 2월 98.5, 3월 94.0, 4월 64.9, 5월 104.9, 6월 114.6, 7월 110.3, 8월 1 0 4 . 5로 집계됐다.

한편, 가성소다 국제가격이 고가를 형성중인데 기인해 국내 가성소다 제조기업들도 9 4년 1 0월1일부

로 일제히 가격을 인상해 도착도기준 톤당 1 6만원(50% 액상기준)대를 형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기업들도 가성소다 국제가격 상승에 연동해 9월1일부로 톤당 1 7만원대로 가격인상을 단행함에

따라 실수요기업들은 많은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기업의 공급현황을 보면, 선경이 월 7 0 0 0톤, 럭키금성이 월 3 0 0 0톤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덕물산의 경우 9 4년5월로 대구염색조합과 계약이 만료되고, 가성소다 국제가격이 예상외로 급상승

함에 따라 9 4년7월 가성소다 시장에서 손을 뗀 상태에서 시장상황을 관망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다회는 9 0년 월평균 생산량 2만7 8 9 0톤을 기준으로 볼때 9 4년1월 122.5, 2월 105.9, 3월 121.8, 4월

49.2, 5월 106.0, 6월 100.1, 7월 103.3, 8월 9 4 . 9를 기록해 정체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국내 주요 기업별 소다회 수요량은 한국유리가 월 1만2 0 0 0톤, 금강유리 월 7 0 0 0톤, 금비 월 1 5 0 0톤,

현대유리 및 한일유리 월 1 3 0 0톤, 태평양종합산업 월 1 0 0 0톤 등 병유리업계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한국유리는 현재 A N S A C을 통해 공급받고 있으나 럭키가 주수입선인 SODI 및 세고방과의 관

계로 인해 공급선 다변화가 예상돼 향후 국내 소다회 시장의 판도변화가 점쳐지고 있다.

<화학저널 1 9 9 4 / 1 1 / 1 >

【그림2】가성소다 월별 생산지수( 1 9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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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소다회 월별 생산지수( 1 9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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